과학과 신앙의 조화 (뉴조의 김병구 기자의 글 발췌)

프랜시스 S. 콜린스(Fancis S. Collins)박사가 주도한 지구상의 많은 다른 생물들의 유전체(genome)와 우리 인간의 유전체의 연구(게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한 선조로부터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가 믿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고 충분하게 파악되어졌다. 

모든 생물이 서로 상관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물리적 매개 변수(parameter)들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별들과 위성들 그리고 생명 자체의 창조를 낳도록 하신 동일한 전능자의 마스터플랜임을 경외심을 가지고 파악하게 되었다. 콜린스 박사는 유신론자의 진화(theistic evolution)를 진리로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 유신론자의 진화론은 탁월한 생물학자들인 신자들이 진리로 주장하는 지배적인 진화론이다. 이 진화론은 많은 힌두, 무슬렘, 유대교 과학자들 그리고 폴 2세 교황을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이다, 

이 유신론자의 진화론은 아래와 같은 전제들 위에 성립된다, 

1. 우주는 무(nothingness)로부터 대략 140억 년 전에 생겼다. 
2. 믿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주는 생명체를 위하여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생겼다, 
3. 지구상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생명체가 생긴 후에 매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와 자연의 선택(selection of nature)이 생명체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진전시켰다, 
4. 진화가 시작된 후에는 특별한 초자연적 간섭이 필요하지 않았다, 
5. 인간은 이러한 진화와 자연의 선택의 과정의 일부로서 원숭이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6. 그러나 인간은 또한 진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적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문화 속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덕법(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존재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인간의 영적 성품에 기초한다. 

위의 6가지 전제들을 수용한다면 온전하게 그럴듯한 그리고 지성을 만족시키며, 동시에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종합적 결론이 나온다.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God)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세웠다. 적적한 우주에 생명체가 살게 하는 데에 있어서 신은 미생물, 식물,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선택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신이 의도적으로 지성, 선악의 지식, 그리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신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특별한 생물인 인간을 창조하는 데에 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신은 또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종내는 도덕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것도 알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과학이 자연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과 어긋남이 없다, 이 견해는 또한 모든 유일신 종교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유일신적 진화론은 어떤 논리적 접근도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신을 믿는 것은 항상 신앙의 도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유일신적 진화론은 일단의 과학자 신앙인들에게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세계관을 만족할 만하고 일관되며 넉넉하게 제공한다. 이 유일신적 진화론은 과학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그분의 창조를 경외스러운 신비를 알아내는 데에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창조는 기원전 4,000년에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창조는 약 100억 년 전에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진화론이 종교적 신앙과 모순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을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그리고 인류학의 초보적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상징이 의도한 의미대로 이해되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충돌만 유발하게 된다, 

인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화석의 기록과 더불어 모던 휴먼은 대략 1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유전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성전에서 예배 받으실 뿐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예배 받으실 분이다. 그분의 창조는 장엄하며 경외스럽고 난해하며 아름답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그 자체와 싸울 수 없다. 오직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이 그런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만이 그런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위는 콜린스 박사의 저서 <신의 언어>(The Language of God)의 핵심 내용입니다. 

